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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아갤러리, Art Central Hong Kong 2026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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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아갤러리는 오는 3월 24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3월 29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Art Central Hong Kong 2026에 참가한다.

김리아갤러리가 참여하는 Neo 섹션은 새롭게 부상하는 갤러리와 작가들을 조명하는 플랫폼으로,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번 섹션에 한국 갤러리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김리아갤러리는 캐스퍼 강, 황도유, 홍미희 세 작가의 작업을 
선보인다.

이번 부스에서 김리아갤러리는 세 작가의 작업을 하나의 공통된 맥락 안에서 선보이며, 평면의 감각이 구조적 형태와 공간적 경험으
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안 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매체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실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작업의 
방향성을 Art Central Hong Kong 2026을 통해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자 한다.

참여 작가 캐스퍼 강은 한국 전통 이미지와 재료를 출발점으로 이미지와 물질 사이의 긴장을 탐구한다. 민화와 고전 회화에서 차용한 
조형 요소를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한지를 태우고 찢거나 겹쳐 붙이는 물리적 개입을 통해 이를 추상적 화면으로 재구성한다. 자
개와 같은 전통 재료는 표면의 질감과 빛의 반응을 강조하며, 그의 작업은 이미지를 시각적 재현에 머무르지 않는 감각적 경험의 영
역으로 확장한다.

작가 황도유는 최소화된 붓질과 획의 중첩을 통해 작업이 생성되는 시간과 과정을 드러낸다. 하나의 획과 그 색, 질감에 집중하는 태
도는 화면에 절제된 밀도를 형성하며, 서양화의 색채 감각과 동양화의 획 중심 미감이 교차하는 지점을 만든다. 출품작 〈에덴의 동쪽〉 
연작은 특정 서사를 제시하기보다 정서와 분위기의 여운을 통해 관람자의 해석을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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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홍미희는 ‘저부조회화’를 통해 평면 회화의 조건을 입체적 차원에서 새롭게 드러낸다. 종이 보드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형성
된 반입체적 화면은 물질 자체가 깊이로 작동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정면뿐 아니라 측면과 이동을 포함한 다각적 시점을 열어둔다. 
풍경의 순간적 인상을 단순한 선과 색의 언어로 환원하는 그의 작업은 평면과 입체, 2차원과 3차원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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